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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9.(일) 13:30 배포 2024. 6. 9.(일) 13:30

한국과의 우정 위해 브라질 예수상 한복 입다
- 6. 7. 브라질 예수상에 한복 이미지 투사하는 ‘프로젝션 매핑’ 행사 개최
- 브라질에서 진주 실크등(燈) 전시(6. 9.~8. 25.), 주요 20개국 정상회의(11. 18.~

19.) 개최 기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주브라질한국문화원(원장 

김철홍, 이하 문화원)은 6월 7일, 브라질에서 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대사 

임기모), 진주시(시장 조규일), 브라질 니테로이시, 예수상 관리기관과 

협력해 브라질의 대표 상징물인 예수상에 한복 이미지를 투사하는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 행사를 개최했다.

  *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해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문체부와 문화원은 브라질에서의 ‘한국의 빛-진주실크등’ 전시(6. 9.~8. 25.)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11. 18.~19. 리우데자네이루)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브라질의 예수상이 

한 나라를 상징하는 전통 의상을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예수상은 한국의 오방색과 브라질 국기의 색상을 상징하는 

청색 철릭 도포를 입었으며,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로고 

색상에 맞춘 술띠를 맸다. 이번 한복은 진주실크 홍보대사인 이진희 디자

이너가 직접 디자인했다.

 6. 8. 니테로이에서 양국 협업으로 ‘한국의 빛-진주실크등’ 전시 개막

  6월 8일, 니테로이 현대미술관 메인홀에서 개막한 ‘한국의 빛-진주 실크등’ 

전시는 6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문화원과 진주시, 

니테로이시, 니테로이 현대미술관 등 양국 정부와 지자체, 현지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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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업한 성과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적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실크 명산지 중 

하나인 진주의 실크를 사용한 등불로 만든 터널과 3차원(3D) 달 조형물, 

진주시 관광 마스코트 ‘하모’ 조형물, 한복 전시 등을 통해 한국문화의 아름

다움을 풍성하게 선보인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문체부는 앞으로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양국 정부와 지자체, 현지 문화예술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지역의 고유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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